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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 김 후보 측은 “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

식은 있는 사이다,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

다”고 해명했습니다.

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.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뉴스포털에는, 2008년 당시 김 

지사가 D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“감옥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. 이 분이 

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”라고 칭송한 사실이 

지금도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

로 2회에 걸쳐 천만원을 후원하였고, 임 회장 일가가 4,5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, 

D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.

이중 2,500만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, 한 

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,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

확정판결이 났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한 김 후

보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.

2011년 12월.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“도지삽니다, 당신 누구

요”, 일명 “김문순데” 사건이 발생합니다.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, 

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.

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기업 최 모 부회

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, 위중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

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입니다. 그 자세한 과정이 당

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.

이래도 후원자들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.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

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.

김 후보의 사적인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, 자산의 고액후원자에게 구급차를 

“도지삽니다”소방갑질. 알고 보니 D기업 때문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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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며 소방관에게 갑질한 김 후보의 행태는 국민 상식에 

크게 어긋납니다. 지금이라도 D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 바랍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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